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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공짜구경

내 용

내 웹툰이 그 사이트에서 제일 인기라더라

고마워서 눈물이 날 만큼이었어

서버는 오늘도 부지런히 숨을 쉬고

내 그림들은 밤새 그 방에서 잠을 못 자고 있어

모르는 사람들 앞에 서서 구경을 당하는 신세지

조회수는 자꾸만 높이 치솟는데

내 통장은 고요하리만큼 조용해

참 따뜻한 세상이야

베끼면 베낄수록 점점 가벼워지는 그림

더 많이 보여질수록 가난해지는 작가

가장 많이 읽혀진 날이

내겐 가장 배고픈 날이었어

댓글들이 달렸다

작가님 다음 화 언제 나오나요?

너는 나를 아는데

나는 네가 어디서 읽는지 모른다

펜이 먼저 눈물을 흘린다

이제 마감이 나를 그릴 차례다.


